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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푸레기마을

g顼기据

정봉희 丨 충남발전연구원 홍보팀장

풀잎 하나가 떨어져 만들어진

섬마을

왠지 이름만 들어도 친근하고 정겹게 느껴지는 

마을이 충남 당진의 최서북단에 있다. 바로 푸레기 

마을이다. 원래는 섬이었지만 80년대 대호방조제가 

축조된 이후 연육되어 지금은 행정상 초락도리에 

해당한다.

필자만큼이나 이 글을 읽는 분들 모두가 궁금해 

하는 마을이름의 유래! 여러 의견이 분분하나 초락 

도（草落島）는 풀잎 하나가 떨어져 섬을 이루었다는 

전설이 가장 우세하다. 아니면 시간이 흐르면서 이 

유래가 가장 아름답고 이뻐서 그랬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푸레기는 지푸라기의 변형된 말로 해석된다.

당진IC에서 30분 정도 들어가면 도착하는 푸레 

기마을은 대호방조제 너머로 펼쳐진 서해바다와 대 

호만 호수, 삼봉저수지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특히 울창한 숲과 자연 송림이 잘 가꾸어져 있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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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에만 산다는 가재가 서식하고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해 태풍으로 쓰러진 송림은 아 

직도 복구가 안 되었다고 한다.

푸레기 마을은 정부가 인증한 녹색농촌체험 마을 

（2006）이자 팜스테이 지정마을（2009）이다. 현재 

198가구, 820명의 적지 않은 주민이 살고 있는데, 

이중 18%인 36가구가 마을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고 한다. 주로 마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민박 

시설과 마을 특산물인 약쑥을 재배하고 이를 상품 

화하는 약쑥작목반과 마을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공동식당에서 단체손님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다.

갯벌체험과 약쑥찜질로 유명세

필자가 찾아간 날은 한국동서발전（주） 당 

진화력본부에서 원당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과 

함께 갯벌체험과 견학활동을 하러 60여명이 방문 

했다. 알고 보니 이곳 푸레기마을 발전을 위해 1 

사！촌 협약을 맺고 등산로 정비, 마을봉사활동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체험객이 오기 전 미리 푸레기마을을 이끌고 

계신 홍성직 추진위원장（64세）과 윤용숙 사무장 

（42세）을 만났다. 홍 위원장은 푸근한 인상에 차 

분한 말투로 필자를 편하게 맞아주셨고, 윤 사무 

장은 무척 활달하고 대화 내내 항상 웃음이 끊이 

지 않아 필자도 덩달아 기분 좋아지게 만드는 분 

이셨다.

흥 위원장은 이곳 출신으로 이장직을 맡으시다 

가 마을사업에까지 뛰어들게 되었다고 하시고, 

윤 사무장은 성격답게 한 마디로 시집 잘못와 

서...'란다.

“처음 체험마을하자고 제안했을 때, 여건도 좋 

지 않았고 마을주민 간 갈등도 많았다. '그냥 편 

히 살수도 있는데, 왜 사서 고생하느냐 등등... 

하지만 오랜 세월 한 마을에서 얼굴 부비며 산 

사람들끼리 얘기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니 점차 문

〈푸레기마을 홍성직 위원장, 윤용숙 사무장, 

당진화력본부 홍장길 홍보담당 - 오른쪽부터〉

昇音푸래기 녹색농촌 체험마을 공동식당판매장.

〈푸레기마을을 방문한 한국동서발전（주） 당진화력본부 가족〉

〈원당초 3학년 허다원, 조서연, 동자영 양 - 왼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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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해결되었다. 퍼즐 맞추기 게임 

처럼 말이다.”라고 홍 위원장은 그 

당시를 전했다.

푸레기마을의 대표적인 체험으로 

는 사시사철 가능한 '갯벌체험'과 

화토 약쑥찜질체험'이 있다. 이외 

'달구지 햇빛촌 동물농장 견학과 

전통음식체험', '농산물 수확체험' 

등이 있다.

이중 '약쑥 이 가장 유명한데, 연 

간 40톤을 수확해 1억 원 이상의 매 

출을 올린다고 한다. 특히 약쑥찜질 

방은 전국에서 연간 6천명 이상이

〈약쑥으로 생산한 제품들〉

〈동물농장 안내표지판〉

〈동물농장에서 키우는 사슴〉

찾는 명소가 되었는데, 현재는 리모델링공사가 진행 중이며 

2012년부터 다시 운영한다고. 또한 이 약쑥을 이용해 뜸, 좌욕, 

약쑥음식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관광을 즐길 수 있고, 이를 상 

품화한 제품 판매를 통해서도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

갯벌체험은 바지락 캐기가 주종인데, 자연 그대로의 갯벌에 

서 바닷바람 맞으며 노력한 만큼의 양을 얻을 수 있다는 성취 

감과 남녀노소 모두 자연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낄 수 있는 좋 

은 경험이라고 추천했다.

달구지 햇빛촌 동물농장 은 선생님 한 분이 퇴임 후 고향에 

내려와 취미생활 하듯이 사부작사부작 시작한 것이 어느덧 마 

을주민과 방문객에게 정서적으로 많은 감동을 주는 아담한 동 

물 농장이 되었단다. 이곳에서는 닭, 오리, 사슴, 개, 염소 등을 

키우고 있었고 한켠에는 작은 호수도 꾸며놓아 아이들의 동심 

을 자극할 만 했다.

그리고 전통음식체험은 이곳에 귀농하신 분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 재배한 농산물을 가지고 청국장, 고추장, 된장, 들기름, 조 

선간장 등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시작한 체험으로, 특히 '청국장 

쿠키는 매우 호응이 좋다고 한다.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 

만, 청국장과 쿠키의 만남에 굉장한 호기심을 보이고, 웰빙 퓨 

전 음식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다고 한다.

홍 위원장은 “당일코스도 인기가 있지만, 1박2일 혹은 2박3 

일 코스도 문의가 많다.”면서 “푸레기마을만의 프로그램으로도 

가능하지만, 주변 '영전마을' 등과 연계해서 마을별 특화된 프 

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달콤 짭쪼롬한 갯벌체험

자! 그럼 지금부터는 백문이 불여일견', 본격적으로 

갯벌체험' 에 나서보자.

갯벌체험을 위해서는 푸레기마을에서 약1&분 정도 대호방조 

제를 지나 도비도해양체험관이 있는 바닷가까지 나가야 한다.

이 갯벌체험은 뭐니뭐니해도 윤 사무장의 쩌렁쩌렁한 목소리 

가 압권이다. 드넓은 갯벌 안에서 단체 체험객을 통솔하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듯 보였으나, 사무장의 목소리는 위원장 

이 확성기로 말하는 것보다 더 우렁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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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체험에 쓰일 호미와 장갑〉

〈갯벌체험에 앞서 안전교육〉

〈도비도해양체험관 갯벌로 이동〉

이날 함께 온 당진화력본부 가족들에게 바지락을 캘 호미, 그리고 

그물망과 장갑을 나눠준 뒤, 갯벌체험에 나섰다.

처음에는 다들 어떻게 캐는 건지 서투른 모습이었지만, 10여분이 지 

나자 누가 더 많이 캐나 내기라도 하듯이 갯벌 이곳저곳을 휘젓고 다 

니기 시작했다.

윤 사무장은 보통 갯벌체험은 오전 밀물 때를 맞춰 약 2시간 정도 

진행된 후 점심식사를 한다.”면서 “오후 일정은 주로 마을에서 약쑥체 

험 등을 실시한다.”고 말해줬다.

말했듯이 바지락을 주로 캐지만, 굴도 나오고 운이 좋으면 낙지도 

건질 수 있는데, 이날 체험객 모두 합쳐 닉一지는 1마리만 잡혔다. 그것 

도 초등학생이.

필자는 언제부터였는지 미리 갯벌에 와서 바지락과 굴을 캐고 있는 

할머니 한분께 다가가 '사진 좀 찍 어도 될까요?'하고 묻자, 할머니는 

입가에 살짝 웃음을 보이시며 갯벌에서 갓 캔 굴을 저에게 먹어보라고 

권하셨다. 사실은 옆에서 계속 입맛을 다시며 침을 삼켰던게다. 제가 

보낸 무언의 텔레파시에 할머니는 그렇게 되받아주셨다. 그나저나 그

〈삶의 현장인 갯벌에서 일하시는 할머니들의 모습〉

굴맛은 필자가 그동안 먹어본 그 어떤 굴보다 정말 맛있고 입안에서 

살살 녹았다. 바다의 맛이 있다면 바로 이 맛이 아닐까 생각했다.

필자가 할머니에게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여쭙자 '식구들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물 빠졌을 때만 일하니까 괜찮다.'고 

하신다. 그■러고 보니 갯벌에는 체험에 참가한 일행 이외에 할머니들의 

모습이 많았다.

필자는 순간 이곳이 체험객 놀이터가 아닌 체험 삶의 현장' 이란 생 

각이 들었다. 갯벌에 바닷물이 들이차야만 허리를 펴시는 할머니의 농 

장 말이다. 솔직히 체험객을 향한 카메라렌즈보다 이곳 할머니를 바라 

보는 그것이 더 따뜻하고 진솔했다.

모든 갯벌체험을 마치고 나온 체험객들의 손에는 그물망 한 가득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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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마올기建 

「진 푸레기마흴

지락이 가득했고, 마치 만선（?）의 기 

쁨을 자랑이라도 하듯 모두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고 얼굴엔 웃음이 가 

득했다.

필자는 점심식사 후 체험객 일정 

（당진전력문화홍보관 견학）과는 별 

도로 다시 마을에 들어왔다. 차를 

타고 마을을 둘러볼 참이었다.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띠는 풍광은 내수면 

의 아름다운 습지와 갈대밭이었다.

푸레기농촌체험마을안내도

〈동자북마을 종합안내도〉

1
2 HWi.ascg 
3麹狷或聾转2

8 m緻浜
9网耕旗
10」後I龍i
11韻糖掘卷h 
12找器翎 
m辙紅차! 陶
挥 料4뀌縫罷,괘蚤』/对 
15WHHL..
荷昭.轆糸场 

17橄翌剛 
18U3WJ
19 sm
20 sm
212綺射叩偽H妇欧"雄 
22 M睥 
23徊讀挪 
24棚m照 
253I4H
2fi W!
27* 쒜 
282^?« 
2时剛攵 
30 !»« 
31

푸레기마을을 빙 둘러싼 길은 봄이 되면 벚꽃으로 만발하고 가을이 되면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인 산책 

로가 된다.

푸레기마을의 밝은 미래 그리고...

홍 위원장은 “앞으로 마을길을 이용한 저전거길을 조성해 방문객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이야 

기가 있는 우리 마을을 둘러보게 할 참이고, 또 앞으로 호안방조제 내수면에 선착장을 만들어 배를 타고 

자연생태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마을 대표 전통주인 '송순 

주 를 당진의 대표주로 만들어보고 싶다.”고도 말했다. 이 송순주를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2009년부터 

찹쌀과 송순（소나무 애기잎）을 이용해 빚어온 민속주로서, 원활한 생산을 위해 소나무 2천 그루를 따로 

심었을 정도. 역시나 원료의 원활한 공급이 관건으로 보인다. 현재는 공장 정비를 위해 잠시 중단된 상태 

지만, 2012년부터 재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란다.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윤 사무장이 질세라 거든다. “지금 충남의 팜스테이 지정마을을 대상으로 스 

마트폰을 이용한 체험마을 소개 앱을 개발 중”이라면서 “기존의 대외 홍보나 입소문을 넘어선 더 큰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푸레기마을에 다녀간 체험객은 약 1천5백명, 1천만원 정도의 소득창출이 있었다고 한다. 매년 큰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아니었다.

이에 대해 윤 사무장은 “아직은 마을의 많은 농가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농가만 참여하고 있기

〈호안방조제 내수면〉 〈송순주 제조공장〉 〈마을 체험용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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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그 소득창출이 일정하지 않는 것이 현실” 

이라면서도 "농가소득이 늘어나는 것도 좋지만 더 

욱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좋아서, 사람들이 마을 

을 찾아와 함께 고향의 정을 나누고 동참하는 것 

이라 믿는다:'고 소신을 밝혔다.（그러면서 마지막 

한 마디 보탠다... 나 말 너무 잘 하죠~ 호호호）

푸레기마을은 예로부터 비옥한 농토와 쾌적한 

자연경관을 지니고 있으면서 개발과 보존이란 두 

갈래 길에 있는 듯 보였다. 어찌보면 전형적인 도 

농복합형 마을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누군가는 말했다. 여기저기서 마을사업 해보겠 

다고 나서지만, 정작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고, 개 

인의 이익 때문에 마을 주민의 행복감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다시 말해 마을 주민의 행복한 웃

〈푸레기마을의 비옥한 농토〉

음과 넉넉한 인심 때문에 체험객이 꾸준히 찾아 

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볼 叱 이곳 푸레기마을은 안심 

이다. 일단 윤 사무장의 밝은 웃음과 활기찬 목소 

리가 반은 먹고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 위에 홍 

위원장의 온화함과 죽이 잘 맞아 마을 주민과 함 

께, 그리고 같이 잘 꾸려나갈 것을 믿는다.

［푸레기마을 패키지 여행］

• 찾아가는 길

서울 강남고속터미널에서 당진행 시외버스로 1시간 30분 정도 가면 당진터미널에 도 

착 후 1시간 간격으로 운행하는 초락도행 마을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각 지방에서는 당 

진행 시외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일단 서해안고속도로 당진IC로 나와야 한다. 대호방조제 방향 

으로 오다가 삼봉사거리에서 초락도 이정표를 보고 가면 된다.（당진IC에서 약30분 소요）

► 주소 : 당진군 석문면 초락도리 463-3번지（T.041-353-5008）

► 인터넷 홈페이지 : www.puregi.com

• 왜목마을

해가 뜨고 지는 마을, 바로 왜목마을이다. 서해안에서 바다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유명해졌다. 특히 마을의 뒷산격인 석문산（79m）은 일출 

과 일몰의 중요한 포인트!

'열린충남'이 발간되는 시기에 바로 이곳에서 열리는 해돋이축제를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발길을 찾는다.（12.31F.1）

► 찾아가는 길 : 서해안고속도로 당진IC（상행） 혹은 송악1C（하행）로 빠져나가 

대호방조제 방향으로 약30분 소요

A 인터넷 홈페이지 : www.waemo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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